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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 건설공사 원·하도급 대금은 물

론 근로자 노무비, 장비와 자재 대금도 분리해 관리·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달라진 서울 

시정을 7개 분야 70건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원·하도급 대금은 물론 

건설근로자 노무비와 장비·자재 대금까지 구분 관리

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포함됐다.

이 시스템은 모든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해 관리

하는 온라인시스템이다. 금융기관과 연계해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근로자 노무비와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구분 관리되며, 원·하도급자가 시스템

에 등록하면 승인 내역에 맞게 대금이 자동이체된다.

시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

관을 통해 원도급 대금과 하도급 대금으로 분리해 지

급하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운용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를 건설근로자의 노무비와 

장비·자재 대금으로 확대 운용하게 된다.

시민생활 분야에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개선과 

하수도 요금 인상이 포함됐다.

시는 3월부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한다.

기존 급수지역에는 32만7,000원(상수도 구경 15mm 

기준)을 부과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별도의 부

과·징수규정을 마련해 86만4,000원으로 높인다는 것

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하고 아파트를 새

로 지으려면 사업자는 1가구당 53만7,000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대규모 개발사업 수도시설 공사에 많은 예산이 들어

가지만, 일률적으로 같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하던 것을 개선하려는 조치라고 시는 전했다.

반면, 45㎡ 미만 주택 거주자는 상수도원인자부담

금의 50%를 감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감면

한다.

하수도 요금은 3월부터 평균 20% 인상한다.

시는 또 6월부터 허용할 수 있는 수질오염 배출총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총량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현재는 폐수의 농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양과 관계없이 배출할 수 있다. 그러

나 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면 폐수를 재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폐수 총량을 줄여서 허용한도 밑으로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이외에 장충체육관이 개관 50년 만인 2013년

에 리모델링을 거쳐 재개관하는 것도 올해 달라진 시

정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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